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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�P�u�r�p�o�s�e

�W�e �k�n�o�w �t�h�a�t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α�o이�o�n때�I�S패�S잉�t“�i뻐�t�u�t띠�t“�1�0이�o�n �i�s �d야�e�c미�i�d�e잉�d �b야�y �d이�i�f�f많농 �r�e히�n�e�e �o�f �S�u�n�g앙-싸 �n�g�l밍�,�(�'�I↑性性�I性生生�l↑情�I춤 �)�. �L�e�e �j�e�-�m�a

�e�m�p�h�a�s�i�z�e�d �t�h�a�t �S�a�-�S�i�m�-�S�i�n�-�M�u�l�( 휠 �C、身物�I�) �a�n�d �S�u�n�g�-�J�u�n�g �i�s �i�m φ �r�t�a�n�t �k�e�y�. �S�o�, �t�h�i�s �p�a�p�e�r �i�s �t�o

�k�n�o�w �t�h�a�t �t�h�e 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s �o�f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y�m�p�t�o�m�s 떠 �s�o �i�s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b�y �S�a�-�S�i�m�-�S�i�n�-�M�u�l

�a�n�d �S�u�n�g�-�J�u�n�g�, �t�o �f�i�n�d �s어 �u�e�n�c�e �b�e�t�w�e�e�n �S�u�n�g�-�J�u�n�g �a�n�d �s�y�m�p�t�o�m�s�.

�2�. �M�e�t�h�o�d

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t�h�e �S�a�-�S�i�m�-�S�i�n�-�M�u�l�, �d�e�c�i�s�i�o�n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뻐�d �p�h�y�s�i�o�l�o�g�i�e�s �o�f �J�a�n�g�-�B�u�( 職勝 �)�,

�e�a�c�h �t�h�e �i�n�e�r�i�o�r�-�e�x�t�e�r�i�o�r �c�h 없�.�c�t�e 끼 �s�t�i�e�s �o�f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y�m�p�t�o�m�s �w�e�r�e �r�e�s�e�r�c�h�e�d�.

�3�. �R�e�s�u�l�t�s

�I�t �i�s �f�o�u�n�d �t�h�a�t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a�1 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s �o�f �i�n�t�e�r�i�o�r�-�e�x�t�e�r�i�o�r�, �i�n�-�o�u�t�( 內外�)�, �u�p�p�e�r�-�d�o 빼 �(上下�) �a�n�d

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�a�l �c�h�a�r�a�c�t�e�r�i�s�t�i�c�s �o�f �W 때�n�-�H�o�t�-�C�o�o�l�-�C�o�l�d�( 寒熱溫源 �)�, �a�s�c�e�n�t�-�d�e�s�e�e�n�t�-�u�n�f�a�s�t�-�f�a�s�t�( 升降繹束 �)�,

�l�a�r�g�e�-�s�m�a�l�l�( 大小�) �a�r�e �b�a�s�e�d �o�n �S�u�n�g�-�J�u�n�g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s�u�m�m�a�r�i�z�i�n�g �s�p�i�r�i�t �S�a�-�S�i�m�-�S�i�n�-�M�u�l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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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연구목적
四象 �A은 性情의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�. 여기에서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정

신과 性情이 며象�A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�. 며象 �A의 病끓論 또한 性해과 事心身物정신으로

설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과 며象 �A 판별을 위한 性情과 病證의 일관성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

다 �.

�2�. 연구방법

來뽑꿇世保元에 나타나고 있는 事心身物정신 �, 四象 �A 결정과정 �, 性命論 �. 四端論 �. 續充論 �. �&훌 �g암論 등을 통해

四象 �A���1�j 表훌病證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�.

�3�. 연구결과

며象 �A의 表짧病證이 性↑협과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�. 이것은 며象 �A 결정에 있어서 性情이 결

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�. 인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表꿇 �. 內外 �. 上下와 기능적으

로 나타나는 寒熱溫따、�. 升降援束 �. 大小 등이 모두 性情과 事心身物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

�I�. 서 론

東武 선생의 東뿔꿇世保元에 나타난 韓醫學 �( 며象

醫學 �) 을 기존 짧醫쟁�&과 비교하면서 특정지울 때 가

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..心身짧學껴라는것이다 �.
기존 헬뽑學이 몸중심의학이었다연 �. 며象뽑썽은 인

간중심의학이다 여기에는 東武 선생이 �{짜댈者였고

�f짧웰을 하였기 때문에 시압�1에 대한 짧理가 의학의

基本이 되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며 �, 東醫

露世保元 性命論 �. 四端論 �. 續充論에 그 내용이 녹아

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�. 일례로 �O�R짧감�H칸保 �7�[�' 웹

�1原論�X 에 보면 ..古之뽑師不知心之愛惡所欲 훌愁哀

찢 偏훨者 흙病而但知 牌볍水뤘 �l화寒홉 �i핸 觸犯者 �f혹
病故”라 히여 東武 선생은 질병의 원인으로 �A間팎

에서 일어나는 喜전哀혔의 偏差를 중요시 여기고 있

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�, 東웰홉世保元에서는

며象 �A의 職뼈大小가 발생하는 이유도 훌愁흉樂 性

↑함의특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�. 四象 �A 별

로 性情의 독특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

며象 �A 특정이 위와 같은 性해의 偏差에 의해 규

정지어지기 때문에 體맹氣象 �, 容 ���a 헤氣 �. 生理 �, 病理

또한 性쇄의 偏差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 �. 東武

선생이 말하는 性햄의 특정은 �f싸學의 바탕위에 형성

된 事心身物 정신과 이에 따른 形象觀에 그 뿌리를

두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는 며象 �A 구

별을 위하여 병증과 체형 �, 성격 등과 같은 기준을

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�,

이번 논문에서는 핑武 선생이 東홈훌향世保元性命論 �,

四端-論 �. �n 훌 �k詢 �. �g앓뼈論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

四象 �A의 病證認에 대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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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性命論 �. 四端論 �. 훌充꿇 �. �J�j 훌 �Y�I�f 論을 통해서 본 四象�A 病論의 접근 �-

�I�I�. 本 論

�1�. 훌心身物

東武 선생의 인간과 인간세계에 대한 이해는 �{짧學

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은 “事心身

物이다 �. 事心身物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

다 �.

川 事 �: 身이 뺏에 개입되었을 때

�(�2�) 心 �: 나의 내적인 주체

�(�3�) 身 �: 나의 외적인 주체

�(�4�) 物 �: 나 이외의 것 �.

위와 같은 뿔心身物 정신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

갖고있다 �.
하나는 .공간적구분’이다�. 즉 나와 외부세계에 대

한 구별이다 �. 여기에서 주체는 ‘나’가된다 �. 내가 있

어야 物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‘관계’이다�. 心

身으로 나를 규정짓고 物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.관
계’를 중요한 작용으로 보고 있다 �.

이 두가지 의미를 종합송애 事心身物의 내용을 보

면 다음과 같다 �.
먼저 마음 �(心 �) 이 있은 다음에 몽 �( 身 �) 이 있게 된

다 �. 몸이 갖추어지연 나와 외부세계 �(物 �) 가 구별된

다 �. 그리고 心身은 외부세계 �(物 �) 와 관계 �(事 �) 를 맺게

된다 �. 관계 �(事 �) 는 다시 心身에 영향을 주어 상호영

향을 주게 된다 �. 상호작용의 주체는 心身이 된다 �.
이를 東武 선생은 心을 .太極’이라하였고 �. 心身을
‘兩健’라하였으며�, 心身事物을 .四象.이라하였다 짜�!

武 선생은 事心身物이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라

본것이다 �.

�2�. 性命뚫 내용

性命論의 의의는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 정신이 의

학과 접목되었다는 것이다 �. 性命論은 �4단구조로 되

어 있다 �. 天機 �.�A 事 �. 知 �. 行이 곧 事心身빼이 되며 �.
이는 구조에 해당한다 �. 동시에 天機 �.�A 事 �. 知 �. 行에
각각에 �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事心身物

에 해당한다 �. 事心身物은 구조에 대한 내용도 된다 �.
東武 선생은 事心身뺏로 구조와 내용을 동시에 설명

하고 있는 것이다 �. 더불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

내용을 인체에 접목하였다 �. 따라서 �, 인체의 구조와

기능 또한 事心身物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�.
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�.

天機는 動에 해당한다 �. 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

럼 나 이외 존재하는 것이다 �. 즉 �, 나와 관계없이 존

재하는 것이다 �. 天機의 내용을 보면 天時 �. 世會 �.�A
倫 �, 地方으로 순차적인 개념이다 �. 모두 .장소’의의미

를 갖고 있다 �. 내가 있는 곳이 地方이고 �. 地方과 地

方이 모이면 서움이 나오게 된다 �.�A 倫과 �A倫이 부

딪치는 곳이 世會이며 世용는 天時아래에서 이루어

지게 된다 �. 地方은 心 �.�A 倫은 身 �. 世會는 事 �. 天時
는 物에 해당한다 �. 신체에 있어서는 耳텀홉口가 天

機에 해당하는데 耳目률口는 나외의 것을 관찰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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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구가 된다 �. �<�* 뽑뭘世保元
� 廣允詢〉 에 ..太陽之耳

察於天時而 흉聚 �A之相 �� 也�.�.·|
하여 天機에 해당하

는 .耳’가察하는 대상은 나이외의 �'�1�K�X 임이 나타나

고 있다 �. 또한 나 이외에존재하는것이기 때문에

天機는.大同.하다고했다�.
�A事는 事에 해당한다 �. 事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

럼 내 �(心身 �) 가 物에 개입된 것을 뜻한다 �. 그 내용을

보면 �� ￥���. 交遇 �, 黨與 �. 居處로 내 �(心身 �) 가 장소 �( 天

機 �, 物 �) 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�(事 �) 의 특성을 설명하

고 있다 �. 地方에서 居處가 나오고 �, 黨與에서 �A倫이

나오고 �, 世會에서 交遇가 나오고 �. 天時에서 흉�J務가

나오게 된다 신체에 있어서는 뼈牌府협이 �A떻에

해당한다 事는 내가 개입된다고 하였다 �. �(束뽑뚫

世保元 � 熾充論〉 에 ..太陽之牌行於交遇而 었딩�I�J�A 之

�f每 �E也 �.�.·| 하여 ‘牌’가行하는 것은
‘

���I�j�X 과의 ..관계 �.�.

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

문에 �* 醫끓 �i�!�t 保 �7�C 어�J�A 事는 .各立.하다고나와 있

다 �.
知는 件에 해당한다 性은 나의 본질이며 곧 내가

갖추고 있는 것이며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�. 그 내

용을 보면 힘策 �,
�*
모論 �. 行檢 �. 度뚫이다 �. 이 �4가지는

인간이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항목이

되며 덕목이 되는 것이다 내용이 아니고 구조이다 �.
이 또한 팎心身物의 의미를 담고 있다 �. 신체에 있어

서는 짧脫騎眼이 해당되는데 �, 짧應體版은 신체에서

內 �. 훌 �. 陰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속에는 뿜院 �. 볍 �,

小陽 �. 大陽이 들어있다 ’�k 험용 �E좋世保元에 知는 .博通
�.

하다고 나와 있다
�/

뺑通.이라는것은 나면서부터 받

은 것이기 때문이다 �.
行은 命에 해당한다 命은 知 �(性 �) 에 그 바탕을 두

고 외부로 나타나는 나의 특성을 뜻한다 그 내용을

보면 誠見 �, 威없 �. 才幹 �. 方略으로 밖으로 나타나는

나의 특성이다 �. 知 �(性 �) 를 그릇으로 본다면 �f�d 命 �) 은

내용으로 볼 수 있다 �. 그릇은 누구나 있는 것이지만

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다르다는

것이다 신체에 있어서는 頭眉體햄에 해당되는데�.
頭局體휩은 신체에서 外 �. 表 �, 陽에 해당하는 곳으로

그 사람의 勢를 볼 수 있는 곳이 되며 �, 그 속에는

腦 �. 背짝 �, 體홉 �. �H췄 �I�!�J�t 이 들어 있다 �. 東뺨홉世保元에
서 束武 선생은 四象 �A의 氣勢를 설명하면서 �, 少陽

�A은 뼈標之包勢盛而勝빠之坐황 �I�J�J�l 弱이라 하였다 �. 東
醫짧世保元에 行은 .獨行’하다고나와 있다獨行’이

라는 것은 그릇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뭇

한다 �.

�3�. 四象�A 鷹願大小

束醫뚫世保元 띠端詢과 癡充論에 보면 四象�A 職

�I�D�I�f 大小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�.
껴�i武 선생의 東뿜찮世保元에서 四象 �A의 鐵局大小

는 喜愁哀떻 四氣에 의해 결정이 된다 �. 홉션哀쨌 四

氣가운데 哀愁는 上升之氣이고 �. 홉聚은 下降之氣로

인간이연 누구가 갖고 있는 氣이며 �. ↑�� 氣와 �f���' 氣로

다시 나뉘게 된다 性氣는 天機인 耳텀算口로 내가

세상을 察하는 것이며 �. 情氣는 �A事인 �R�i�M 왜 �l�i�t 웹으로

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�. 件氣는 있는 것을

보는 것이고 情氣는 관계속에서 나오는 것이다

性氣와 ↑함氣의작용양식은 다음과 같다 �.

이를 보면 件氣의 작용대상 안에는 .나.가 없다 �.

情氣의 작용대상은 궁극적으로 .나이다�- 며象 �A 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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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
少陰ι뼈t.J 所以成形於썩大l빼4、也

�- 性命請 �. 四端論 �,�J�J 充論 �, 흩 �P�i�t 論을 통해서 본 四象 �A 病論의 접근 �-

局의 大小룹 결정짓는 과정에 있어서 性氣는 大를

결정짓고 ↑하氣는小를 결정짓게 된다 �.
↑야氣는 ‘냐.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 내재된

일정한 경향성으로 한가지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지

속적으로 발달되게 된다 �. 이것이 ..氣注”가되고 �, 大

한 爛同을 형성한다 따라서 �. 四象 �A을 변별하기 위

한 질문에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뭉게 되는 근

거도 여기에 있다 �. 가령 �. 다른 사람의 특정을 살 필

때 나쁜점을 먼저 찾으려 하는가 �. 좋은 점을 먼저

찾으려 하는가 �. 또는 무엇이 먼저 눈에 띄는가 등의

질문은 ↑牛氣를살펴는 것이다 �.
↑�*氣는 다른 사람과 .나’와의관계에 있어서 나타

난다 ‘관계’의득성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이 情氣이

다 �. 타인과의 ‘관계’에있어서 ‘나�. 내부에 일어나는

四氣의 즉각적인 반응성이다 �. 이것이 .뾰 �;한”이다 �. 件

氣의 경우 각각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↑려氣의경우

모두 ‘�뾰칭..이라 한 것은 情氣가 件氣와 달리 해당하

는 熾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하

고 있는 것이다 氣의 불안정성으로 반응하는 氣가

불안해지므로 해서 반대되는 氣가 약해지는 것이다 �.
�.�.TÀl# 直기 �- 천氣 橫끼� 룹氣 放降 �.�!�H�i�A�'�-�: 氣 ���3�� 짧” 한

다 �. 哀愁가 �h끼之氣 �( 陽 �) 에 해당하고 �. 흉쨌이 下降

之氣 �( 陰 �) 에 해당한다 �. 哀氣와 쨌氣가 반대되고 �. 션
氣와 喜氣가 반대된다 �. 흉氣가 激하면 쨌氣가 짝이

고 �, 樂氣가 激하면 흉氣가 짝이게 되는 것이다 �- 이

것이 “氣激”이 되고 �. ‘氣注.가 한가지 해당 織局을 大

하게 하는 것과 달리 ‘氣激.은 상대되는 隨局을 짝아

小하게 한다 �. 가령 四象 �A 변별을 위한 질문을 할

때 논쟁을 잘 하는가 �. 화를 잘 내는 편인가 �. 조직생
활을 잘하는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

은 ↑�I�i�1�1氣휠 살피는것이다

여기에서이러한의문사항이하나 나온다�.
며象 �A 특성에 있어서 같은 件氣와 해氣가 나타나

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흉 �!전흉쨌 띠氣가운데 哀션之

氣는 「끼之氣로 陰찌가운데 陽으로 불 수 있고 �. 喜
쨌之氣는 下降之氣로 陰으로 볼 수 있다 �. 따라서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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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J�:�JÂt �W�P�;�i�; 뼈 띔院(짧) �t�; 耳 뼈腦(頭)皮毛

中上1.1;;牌黨 牌 몹(뚫) P힘￥L �g 背쩔(局) �i�W

N-N��1�.�1�;�; �!�I�fžè �}�}�f 小陽(엠) k흩 �� �6º‡ÖI�(S�) 肉

N��1�.�1�;�; ���;�i�;
�"�'�"

大陽(股) 前陰 口 �nÿå�J�!�J�I�:�<�n�) �,�I�i ��j�'�f�n

볍院 볍 小陽 大陽

t升之力 {후홉之力 때‘導之力 下降之力

1닮 熱 �1�J�j�\ 寒

水�뒀 �g 뿜院而入千볍 自뿜而入千小腦 El/J、陽而入子大

陽 검大陽而出子JJI門者

水렀都f:H흉홉於댐而 �����1ÆÔq±�J�i�<�\ i힘�於小陽而Zf淡�
�i�,���:��

熱짜之웰i홉흙 上升於띔院而없i없i

2챙氣之f(重者下降於大陽而훌寒*\

�-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�1�1 권 제 �1 호 �1�9�9�9 �-

�A 즉 太陽 �A과 少陽 �A은 흉션之氣가 발달하고 �. 陰
�A 즉 太陰 �A과 少陰 �A은 ￥흉쌓之氣가발달하게 된

다 �. �<來醫홉世保元
� 四端論�X 에 ..哀性遠散者太陽之

耳 察於天時而 흉聚 �A之相散也 哀↑훈非他 聽 �t�i�t 愁

↑힘足急者 太陽之牌 行於交遇而 션別 �A之 �{흉 �c�t�J�! �!�'�t�.
↑해 非他 뽕 �t�J�!�" 로 太陽 �A의 哀性과 �A�A�'�1�.�:�.�' 情을 설명하고

있다 �. 太陽 �A은 기본적으로 흉愁之氣가 발달하였고 �,

哀愁之氣 가운데 哀氣는 性氣이고 �. 愁氣는 ↑홈氣이

다 �. 바깥세계를 바라보는 경향성은 깨�i局이 먼저 웅

직이고 �, 관계에 대한 반응은 牌局이 먼저 움직이게

된다는 것이다 �. 즉 �R퍼局은 性氣와 관계가 있고 情氣

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�. 情氣는 당연히 牌局과

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�. 이렇게 해서 며象 �A별로

性情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�.

�4�. �A 體 生理

�*武 선생은 인체 生理를 설명하는데 四뚫 �. 며짧 �,

며海를 수단으로 하였다 �. 여기에 크게 두가지 의미

가 담겨져 있는데 �, 하나는 해부학적인 것과 다른 하

나는 기능적인 것이다 �.

해부학적으로 束武 선생은 인체를 다음과 같이 나

누었다 �.

기능적인 측면은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�. 四氣라
하는 寒熱溫훈과 �1�1�. 降緣束이다

寒熱�i젊 �� 、은 水뤘이 들어와 소화 �. 홉수 �, 배설되는

과정에서 얻게 되는 四氣이다 음식물이 뽑로 들어

와 停뽑되어 熱氣가 발생하고 �, 뽑院의 �t 꺼之力에

의해 발생된 熱아 위로 올라가 溫氣가 된다 �. 溫氣가
없어진 음식물이 볍에서 小陽으로 내려와 小陽의 消

導之力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연서 �i令氣가 형성되고 �,

남은 찌꺼기가 大陽으로 내려가면서 寒氣를 형성하

고 �. 大便을 형성하여 밖으로 나가게 된다 �. 이렇게

하여 水꿇之道인 뽑院 �, 몹 �. 小陽 �, 大陽에 각각 寒熱

溫源 며氣가 형성된다 �. 四氣는 다시 위에서 말한 해

부학적 구조를 橫的으로 순환하연서 인체에서 필요

한 律쯤油浪 �. �l�l�i�� 願血
�*
움을 생성하면서 해당 부위를

자양시킨다 �. 여기서 며氣의 순환이 橫的으로만 이루

어 진다연 인체에는 며氣가 섞일 수가 없는 문제점

이 남게 된다 �.

며氣의 維的인 순환이 바로 커降緣束이다 �. �1�i 降은

寒熱과 관련이 있고�. 緣束은 溫평과 관계가 깊다 �.
즉 �, 大陽의 寒氣는 올라와서 데워져야 하고 �. 볍의

熱氣는 내려가서 식혀져야 한다 �. 大陽에서 寒氣가

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 寒氣가 부족하여 올라오

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며 �, 寒氣가 지나치연 차게 굳

어서 올라올 수 없다 법에서 熱氣가 지나지연 식지

않아 내려가지 못하고 �. 熱氣가 부족하면 식어서 내

려가게 되어 寒氣를 키우게 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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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性命뚫 �. 四端論 �,�J�I�B�E 請 �, 톰 �8땅論을 통해서 본 四象 �A 病論의 접근 �-

援束은 溫땐과 관계깊다 �, �1젊은 몹의 熱氣중 가볍

고 밝은 것으로 멀리 퍼져야 한다 �, �I�.후은 小陽의 消

필과정중에 생성된 氣다 �. 東醫壽世保 �7�C에서 小陽의

구조를 말하기를 ”시、陽之짧俠깨를而�J�f�f�i 뻐故 水봤之氣

�i때導也”라 하였다 �. 冷氣는 완만한 消導과정하에서 형

성된다 �. 援束은 溫氣의 원만한 퍼짐과 冷氣의 완만

한 형성을 뜻한다 �. 따라서 �, �1�1 降績束은 인체에서 띠

氣가 寒熱 �, 溫源에 따라 나타나는 維橫인 운동을 뜻

한다 �.
이와 더불어 〈東짧뚫�i달保元束武 � 四端論〉 에서

�"�n�i�l�i 以 �o�f�'�- �J�I�f 以吸 �m퍼者 �O�f�'�- 吸氣뻐之門戶선�L 牌以빼 뽑

以出 뽑牌者 出納水鼓之府庫 �t�t�J�.�" 라 하였다 �. 여기서 말

하는 水뤘과 氣浪은 寒熱 �i닮 �i핑 �, 升降援束과 함께 장

부의 생리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牌뽑에서

는 음식물을 받아 들이고 大便을 형성하여 밖으로

내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寒熱 �. 升降과 밀접한

관련이 있다 �. 이는 〈東짧흉世保元 � 멀受熱裡熱病

論〉에 “법局�j춤陽 上升而 不快足於頭面며版則 成上

消病 �. 大陽局 �j좁陽 「升而 不快足於볍局 �a�l�J 成中消病”

과 �<�* 醫꿇世保元
� 몹受寒훌寒病論 �) �"太陰病빠 �i헝

大陽之뼈鴻也 太陰病 �i世�i寫 溫氣 �i쪼冷氣之뼈 �i없也”에서

나타나고 있다 �. 여기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

病機의 중심에 뽑와 大陽이 있다는 점이다 �. 뽑와 大

陽은 각각 牌와 뽑의 뼈에 해당한다 �. 즉 엽와 大陽

이 水뤘 出納의 府庫이면서 �, 寒熱생성과 관련이 있

고 �, 四氣가운데 키降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�.
�n�i�l�i�J�l�f 은 음식물이 출입하는 과정 즉 牌뽑의 중간과

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�. 뼈는 가벼운 溫氣를 氣化

시켜 멸리 퍼뜨리는 것이고 �, 빠은 小陽의 �l힘팽과정

에서 발생된 폐氣를 浪化시켜 저장하는 것이다 �7�1�-

降이 아닌 援束이 관건이 된다 늘어져 퍼져 있는

것은 묶어주어야 하고 �( 束 �) �, 묶여서 퍼지지 못하는

것은 늘여뜨려 주어야 �(緣 �) 한다 이는 四象�A 完實

無病과 바로 연결이 된다 �. 牌大엽小한 少陽 �A은 大

陽의 下降기능이 건설해야 하므로 大便효通하여야

하고 �, 뽑大牌小한 少陰 �A은 볍의 �1�:�.�1�1�- 기능이 건실하

여야 하므로 欲食홈化하여야 하고 �, 빠大딴小한 太陽

�A은 땀의 吸聚之氣가 늘어지기 쉬우므로 小便 �B�f 多

하여야 하고 �,�J�I�f 大뻐 �I�J 、한 太陰 �A은 師의 �p�f�'�- 散之氣가

늘어져 있으므로 규浪通陽하여야 한다 �. 東武 선생은

인처�l 에서 水웠과 氣浪을 구분하여 �n�i�l�i�J�l�f 의 기능을 �O�J�'

吸氣波援束으로 �. 牌뽑의 기능을 出納水뤘 �1�1�- 降으로

설명한 것이다 �.
이것은 〈東醫끓世保元� 太陽 �A 內뺑小陽病論〉 에

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�.
“水줬 納於볍而 牌衛之 出於大陽而 뽑衛之 �g뿜뿜

者 �,�I�J�1�-�1�.�1 納水줬之府�l車而 迷 �� 補 �j없者也 �. 氣波 �o�f�'�- 於몹院

而 �H�i�l�i 衛之 �n及於 �I�J 、陽而 �}�j�f 衛之 �. �m�i�f�j 者 呼吸氣波之門

戶而 送 �f형 �i훈退者 �i�f

�5�. 體質病證

지금까지 四象 �A의 職局 大小 결정과정과 職 �M�f生

理를 살펴보았다 �. 지금부터는 四象�A의 緣局 大小

결정요소가 四象 �A별 病짧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

살펴보고자 한다 �.
우선 며象 �A 病證이 나타나는 특정을 개괄해보연

다음과 같다 �.
〈束醫홉世保元 � 太陽 �A 內觸小陽病論〉 에 ”太陽

�A 哀心深휩 �a�l�J �f용컸氣 �;션 �{、暴發 �a�l�J 傷裡氣�"라 하였다 �.

太짧 �A은 哀性이 遠散하고 전↑하이�{足急하다고 하였

기 때문에 哀心은 性氣가 되고 �, 땐心은 情氣가 된

다 �. 件氣는 表氣를 傷하고 ↑�'�f�.�f 氣는 훌훌�i를 상한다고

볼 수 있다 �. 여기에서 職局의 大小 결정과정과 다른

것은 ”深훨�"과 �"暴發”이다 �"深휠 �"의 字意는 깊이 달라

붙는다로 �, 기능이 항친됨을 의미한다 �. 四象 �A에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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太陽A 外향;Df￥ffJ칙�y�j�.ÊT��ÿå�f �×˜ Å(¿��40�¯ÇuÅ 씨陽j、觸

少陽A �Y!‘Ö<�\�J�J�t�I�D�'�tuÅ rLÆÃ���U�f�JÖ� 애햄人陽{청 몹윷�훌셋病

人陰A �y�j�.µ4�\�H���f�f 껴 病 ÅÅ–bÇ7�K�[�;�,��uÅ 써홈찔院病 %웃�훌했病

少陰A 外됐씬혜 »6Ô‹���f�<��uÅ 애댐업病 멀풋*찢*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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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서 件해의 편차가 뼈局의 大小를 가져오지만 이때

의 性情은 생리적인 특정이지 病은 아니다 하지만 �.
件情이 .深훤’..暴發..하게 되면 이때는 病이 된다

病의 정도 또한 .深휩’과�.�.ÖÌ -發 �.�.ÇX
정도에 따라 달라

지게 된다 �.

이와 함께 “太陽�A 哀心深훨則 傷表氣 �A�A�-�C�o�' ι、暴發則

傷裡氣”에는 .表氣.와 .훌氣.의 개념이 들어 있다 �. 性

氣.가 表氣를 傷하고 �. 情氣가 짧氣를 傷한다고 하였

다 性氣는 .나’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

이며 �, ↑휴氣는 .관계’속에서 형성되는 .나’를보는 것

이다 �. 즉 情氣는 반응에 대한 자극이다

여기에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

하나는 �. �O�f�!�: 뽑壽世保元 � 職뼈論〉 에서 緣局의 橫

的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橫的인 순서는

며뼈에서 四職으로 나간다 �.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

다음과 같다 �. �H�i�I�i�� 출인 士魚의 경 우 볍就 �, 좀 �(뼈 �)�, 耳 �,

題腦 �( 행 �)�, 皮毛�떼 순으로 나간다 �.

東醫꿇世保π 떠午版의 薦名과 �}훗子版은 템名은

다음과 같다 �.

여기에서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�. 外感
病은 뼈局體뽑이라 할 수 있는 腦뼈 �, 背쩍 �. 體흉 �.
勝 �!�I�J�'�t 에 문제가 오고 �. 內觸病은 뼈�.�I�r�e�» 협�8횡이라 할 수

있는 뽑院 �. 볍 �. �I�J 、附 �. 大陽에 문제가 온다 이것을

竹氣는 表氣를 상하고 情氣는 짧氣를 상한다는 것과

연결시켜보면 �. 腦햄 �, 背휩 體휴 �. 勝 �!�I�J�'�t 이 表가 되고

법院 �, 볍 �. 小陽 �. 大陽이 훌가 된다 �. 이것은 四海와도

관련이 있다 腦뼈 �. 背협 �. 體홉 �. 勝麻은 後며海가

발생하는 부위이고 �. 뼈脫勝願은 後四빼가 발생하는

부위이다 따라서 �, 四뼈로부터 뼈脫牌願까지는 짧에

해당하고 �, 耳닙짧口부터 �H�i�l�i 牌�8꾸랩은 表에 해당한다

고 볼 수 있다 �. 부위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�. 頭탐體
뽑은 後面으로 陽에 해당하고 �. 뼈眼隔版은 全面으로

陰에 해당한다 �.

이것을 四象�A의 職뼈 大小결정과 四海 생성과정

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�. 며象 �A의

職局 大小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性氣는 耳目

짧口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며職을 大하게 만들

고 �, 情氣는 빠牌 �J�j�f 혐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며

鐵을 小하게 만든다 �. 耳目웰口는 며職의 근본이 되

고 �, 며職은 四뼈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�. 件氣가 �.�.mñ
훨”하게 되면 耳티항口에서 영향을 받는 四隨에 영

향을 주고 며뼈은 表에 위치하므로 表氣가 상하게

되는 것이다 �. 情氣가 “暴發”하게되면 며職에 영향을

받는 며뼈에 영향을 주고 �. 四때는 짧에 위치하므로

훌氣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�. 이렇게 냈용§등훌世保�7�C

甲午版 簡名을 이해해 볼 수 있다 �.

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

性氣 다 耳目홉口 다 �P줬쉽體휴 φ 四않 다 表氣
�( φ 四빠 �e�:�> 뼈 �R원 �8옆뼈 �)

�t�# 氣 �e�:�> 며鷹 다 때뻐 �e�:�> 껴�f�i�R 흉�l 홉 �D�i�e�:�> 짧氣 �( �[
수

耳닙짧口 φ 뼈펴眼뺑 다 四購 �)

�(�) 는 病의 진행이 심해졌을 경우를 가정해 본 것

이다 �-

다른 하나는 �. 件氣와 해氣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

한 것이다 �. 件氣는 耳닙훌口에 의해서 나타난다 �. 耳

닙융口는 안에서 바깥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나’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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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性命論 �, 四端論 �o�M充꿇 �, 흩뼈論을 통해서 본 四象�A 病論의 접근 �-

아닌 세상을 관찰하는 도구이다 항상 바깥을 향하

고 있으므로 表氣라 할 수 있다 �. 해氣는 빠牌�R뿜에

의해서 나타난다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바깥

에서 안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.나’를관찰하는 도구

이다 �.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훌氣라 할 수 있

다 �.
이것과 함께 또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甲午版과

康子版의 備名이 太陽�A을 제외하고 다르다는 것이

다 �. 甲午版에는 內外 �, 觸感 �. 四빠 �, 腦옳홉 �. 背챈 �o �D 훌

홉 �, 勝麻으로 篇名을 표현하고 있는데 �o �I콧子版에는

表훌 �. 寒熱 �, 轉뼈 �, 웃로 篇名을 표현하고、있다 �. 여기

에는 몇가지 큰 의미가 있다 �.
하나는 �, 寒熱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�. 寒熱은 뾰

狀이다 �. 이것으로 보아 띠象�A별로 寒熱이라는 핸狀

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 그리고 �. 東武 선생

스스로도 四象�A에 대한 병리적 개념이 보다 확실해

졌다고 할 수 있다 �.

또 하나는 �, 表짧의 개념이다 �. 內外가 장소의 단순

한 이차원적 구별 개념이라면 �. 表훌는 시간과 공간

적으로 층차를 가진 개념이다 또 �. 증상이 나타나는

부위를 지칭하고 있다 �. 이것으로 東武 선생이 病位

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

여주고 있다

또 하나는 �, 緣뼈를 篇名에 끌어 왔다는 점이다 �.
이것은 四象�A 緣局 大小의 결정과정을 충실히 반영

한 것이다 �. 性氣가 耳닙뀔口를 통해서 발현되어 며

職을 카우고 耳 �g 활口는 며職의 근본이 된다 �. 情氣
는 빠牌府뽑을 통해서 발현되어 四職에 영향을 주고

四觸은 며뼈의 근본이 된다 �. 따라서 �, 증상에 있어서

는 大한 職局과 관련이 있는 것은 며職으로 �. 小한
빼局과 관련이 있는 것은 四뼈로 표기한 것이다 �.
마지막으로쫓’라는 글자의 의마이다 .웃.는 받

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�. 이는 職服가 증상의 원인이

되어 여기에서 寒熱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�. 病位와
증상과 원인이 되는 隨뼈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

이라 할 수 있다

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性氣가 表氣를 상한다는 것

은 件氣의 .深휩”으로인해 耳텀앓口에서 �n�i�p 牌府뽑의

부위가 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�. 情氣가 훌氣를 상

한다는 것은 情氣의 ..暴發..로 인해 며職에서 四빠의

부위가 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�. 康子版의 篇名에서

나타나는 表꿇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뜻하며 表

氣 � 훌氣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�. 寒熱은 증상

을 대표하며 �, 鐵뼈는 증상과 病位에 대한 원인을 제

공하는 緣局을 뜻한다 �. 이것으로 太陰 �A의 輪名이

少陰 �A�, 少陽 �A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

일단 表病은 大한 뼈局 �, 짧病은 小한 職局이라는 규

칙은 없다 �. 太陰 �A의 경우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�.
太陰 �A 篇名이 少陽 �A�O�] 나 少陰 �A처럼 몹院웃寒훌寒

病 �,�J�J�f 受熱表熱病이 아니고 볍院受寒表寒病 �,�J�J�f 受熱

훌熱病이 되는 것은 위에서 종합한 것처럼 太陰�A의

寒짧은 그 病位가 表이고 원인은 법院에 있으며 볍

院에서 寒證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 �. 나머지도 마

창가지이다�. 이렇게 하므로써 치료와 調理의 목표점

이 확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

�6�. 少隨�A

少陰 �A은 크게 뽑윷熱表熱病과 몹受寒꿇寒病으로

나누어 진다 �.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짧 �, 寒熱 �.
뿜뽑이다 �. 少陰 �A 熱證은 뽑 �. 表를 뜻하고 寒끊은

뿜 �. 훌를 뜻한다 �. 이를 性命論의 내용과 �8옳局의 大

小 결정과정 �. 緣 �I�!�1�f�f 論의 내용으로 설명하연 다음과

같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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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 �) 賢受熱表熱病論

뽑受熱表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

해당되는 緣局은 大한 뽑局 �. 총괄할 수 있는 증상

은 熱끓 �. 病位는 表이다 大한 뼈局과 관련이 있기

때문에 ↑�*氣인 樂件과 관계가 있다 �. 찢性이 江하연

결과적으로 뽑이 大하여지게 된다 �. 性命 �?�h�;�;�I�I�D 에서 뽑에

해당하는 것은 居處이다 �. 따라서 �. 少陰 �A은 居處가

견고하다 �. 뽑웃熱表熱病은 바로 견고한 居處로 인해

서 발생한다 �.

�(�1�) 훌狂끊

聚↑훈이..深휩..하게 되면 居處는 내가 편히 혀 �f

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나를 갇아 두는 곳이 된다 �.

居處가 견고하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 진다 居

處는 心황이 잦住하는 곳이다�. 居處가 견고하면 견

고할수록 잦住 또한 견고해 진다 �. 밖으로 나가려 해

도 居處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된

다 交遇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�, 居處가 매우

견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�. 格致훌에 따르면

交遇는 시장사람들이 하는 행위이다 �. 시장은 물건을

사고 팔기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�. 여기에는 잦

住가 아닌 끊임없는 오고 감이 있다�. 四象 �A을 구별

하기 위한 질문에 있어서 ..번잡한곳이 싫다’라는질

문은 居處가 견고한 少陰 �A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이

라 할 수 있다 �.
행狂끊은 바로 견고한 居處에서 밖으로 나가려 할

때 발생한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居處와 잦住가

견고해서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�. 그래서 病

名도 ‘뽕狂’�이다..흉’�은갖혀서 막혀 있다는 뜻이다 �.
..狂”은 나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미치는 듯한 증상

을 뜻한다 ..뿔狂..은 居處에 갖혀서 밖으로 나가지

못해 미철 것 같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熱끊

이 나타나는 것이다 �. 熱꿇이 나타나는 곳은 바깥이

아닌 居處이기 때문에 居處에서 熱이 난다 �. 그래서
“뿜웃熱”이된다 �. 居處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뿔

狂하게 되면 안절부절하게 된다 �. 자꾸 나가려 하는

것이다 �. 갈등이 곧 흉狂이고 熱끊으로 나타나는 것

이다 �. 가령 �. 자식이 집에서 나가려는데 부모가 방문

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 자식은 방안

에 갖혀 답답해 하게 된다 �. 이 때 방안의 자식은 부

모를 설득해보기도 하고 �. 다른 출구를 찾아 보기도

한다 ”뽕狂�.�.Çt 나타난다 �. 慘狂은 나가려는 의지가

있는데�. 居處가 견고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

타난다 �. 나가려는 의지와 행위는 熱램이라 할 수 있

다 따라서 �. 이때 나타나는 熱끓은 陰虛로 발생한

熱이 아니다 �. 이를 東뿔壽世保 �l�C 에서는 “困熱”이라

하였다 �. 즉 �. 갖혀서 발생되는 熱이다 �. 뽕狂과 일맥상

통하다

흉狂끊은 熱꿇과 함께 無什과 使秘가 대표적인 증

상이다 �. 無什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

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�. 使秘는 띔局의 하나인 大陽

의 기능이 항진되어서 발생한다 �. 띔局이 발달하면

뿜 뿐만 아니라 大陽의 기능도 항진된다 大陽의 기

능이 견고해지연 水줬을 下降시키지 않고 가두게 된

다 大陽에서 오래 가두고 있기 때문에 大陽에서 만

들어지는 寒氣 또한 커지게 된다 이를
�<�*
웹첩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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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 �7�0 에서는 �"外熱包裡冷
�n

으로 표현하고 있다 �. 이것

이 심하면 �E 큐를 사용한다 �.�E 탐는 極熱한 件을 갖

는 약물이다 �. 그리고 나중에는 끼�陽깜氣시키는약불

을 사용해야 한다 �. 居處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

다 �.

�(�2�) �c 뭘꿇

�t 陽끊은 居處가 너무 견고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

하는 것이다 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예로

들었는데 �, �c�� 證의 경우 부모의 너무 완강한 반대

로 인하여 자식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

오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는 것흘 포기하고

망안에 콕 박혀 있는 것과 같다 �. 견고한 멈處에서

나가려는 의지가 쩍인 것이다 훌���1�I 찮과 차이점은

밖으로 나가려는 힘 자체가 쩍였다는 것이다 �. 쩍인

의지를 �<�* 뽑꿇世保π〉 에서는 �‘敗없外週�"으로 설명

하고있다 �.

�" 敗陽外週”으로 陽향�L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表에

熱짧이 있으면서 什 �1�1�\ 하게 된다 �. 이것이 亡陽끓과의

차이점이다 �. �<�* 뽑평世保元〉 에서 며象 �A에 따라

각기 �i�f �I�I얘無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�, 太陰 �A과 少

陰 �A�O�] 반대이다 �"虛什”과 �"陽빼�j堅密”로 표현하는데 �,

少陰 �A이 땀이 나는 것은 �"虛什”이고 �, 太陰 �A�O�] 땀이

나지 않는 것은 “陽�|삐堅密�"에 해당한다 따라서 �. 少
陰 �A�O�] 熟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것은 좋지 않고 �. 太
陰 �A이 땀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�.
뿔狂짧과 마찬가지로 居處가 견고하기 때문에 大

�%의 寒氣도 강해지고 �f벚빼가 있게 된다 “外熱包裡

冷
�n

도 똑같이 있게 된다 �. 흉狂證의 경우 나가려고 발

버둥 치는 것이지만 �,�r�:�: 陽끓의 경우 그 의지가 쩍였

기 때문에 病짜에 있어서도 앉아만 있거나 �. 누워만
있거나 �. 누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증세 등으로 나

타나게 된다 �. 이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는 처방은

때子이다 �. 附子는 極熱한 약물이다 �. 견고한 힘處를

약화시키면서 나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북돋워 주는

약룹에 해당한다 �.

�2�) 몹受寒훌寒病

냄 �;�5�'�.�'�"�,�(�,�,�; 훌폈寒 �}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�.
해당되는 職局은 小한 牌局 �. 총괄할 수 있는 증상

은 寒說 �. 病位는 짧아다 小한 빠局과 관련이 있기

때문에 ‘바氣인훨情과 관계가 있다 훌-↑�* 이 微하면

결과적으로 牌가 짝여 小하게 된다 �. 牌는 볍의 �4 이

되기 때문에 뽑기능이 저하되게 된다 �. 볍는 停훌기

능을 하고 寒熱溫땐 四氣 가운데 熱과 관계가 있다 �.
빔웃寒짧寒病은 바로 볍의 �{우뽑과 熱생산에 문제가

온것이다 �.
흉↑련이 촉급하게 되면 홉↑함에 반대되는 氣를 가진

牌氣를 激하게 하고 牌氣가 자꾸 짝이게 되어 牌小

하게 된다 �. 小한 職局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이유는

흙해에 있고 喜情은 빠局에 해당한다 �. 법갖寒짧寒病
의 일차적인 원인은 따局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 牌

小한 문제도 함께 원인이 된다 �.
뿜의 �{흉뽑기능에 문제가 오는 것은 小陽의 때�|‘導가

안정치 못해서이다 小陽의 消평가 안정치 못한 것

은 喜情 때문이다 �. 혈해은 짧與와 상관성이 있다 �.
件命論에서 짧없는 居處와 居處가 모인 조그만 이익

집단이다 �.�A 倫이 나오는 곳도 여기이다 �. 薰與는 지

금으로 보연 집단이고 �, 소속감이나 동질의식을 중요

시여기는 것이다 �.�A 倫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�.

짧與가 격해지면 집단내의 질서를 우선시하게 되고

다른 집단과 마찰도 심해진다 �. 편가르기가 많이 있

게 된다 집단내의 점서는 위에서 아래로 세계적인

질서를 뜻하고 이것이 너무나 강조되어 상하의 자유

스러운 흐름에 경직이 오기 쉽다 �. 집단과 집단과의

마찰이 심해지면 교류 또한 어려워 지게 된다 �. 이렇

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유스러운 교류가 없어지게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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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이다 �. 즉 �, 交遇가 약해지고 牌局이 약해지고

볍의 停홈기능 �, 熱생산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

다 �.

�(�1�) 太陰病

太陰病의 주요한 특정은 뼈 �j짧아다 �. 太陰病 �i世 �i寫는

下利黃水 �. 口中和 �, 無口뼈이 少陰病과 차이점이다 �.
太陰病 뺀뼈를 〈東醫露世保元〉에서는 ..太陰病�i世뼈

大陽之빠 �i寫也 太陰病 �i世 �i앓 溫氣 �i쪼冷氣之빠 �i짧也‘.라 하
고 있다 �.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‘大陽.과 �'�i臨끊冷氣’
이다大陽.은 池뼈가 나타나는 부위를 뜻하고溫

氣迷冷氣.는 뼈鴻의 기전이다 �. 小陽이 激하면 �I�J 、陽에

서 완만히 消導되지 못하여 평氣를 만들지 못할 뿐

만 아니라 �. 몹에서 충분히 停홉되지 못하여 熱을 충

분히 생성하여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小陽으로 내

려가고 小陽에서도 충분히 消導되지 못하여 평氣를

충분히 생성하여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大陽으로

내려가게 된다 �. 즉 �. 大陽으로 내려올 때까지 水뤘이
�{후홈되지 못하고 �. 精氣와 潤氣가 분리되지도 못하고

내려오게 된다 �. 이렇게 해서 大陽에서 水줬을 완전

한 大便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빠鴻가 나타나는 것이

다 下利黃水는 충분히 停홈 �. 分 �5�1�1�j�? 펌獨되지 않았다

는 것을 뜻하고 �. 口 中和 �. 無口 �j홉은 大陽의 寒氣가

병적이지 않으면서 �, 뽑의 기능도 어느 정도 살아 있

음을 말하는 것이다

治法은 溫볍降陰이다 �- 溫뽑降陰은 볍의 �{향훌능력

을 강화시켜 水뤘의 충분한 압축과 熱생산을 돕는

것을 뜻한다 �.

�(�2�) 少陰病

少陰病은 법의 �{훔뽑기능 약화와 함께 大陽의 寒氣

가 강한 것이 함께 오는 것이다 �.

少陰病은 下利 �j허水 �, 口 中不和 �, 口휩이 변증의 요

점이다 �. 볍의 �{흉뽑기능이 안될 뿐만 아니라 �. 혐局이

커서 大陽의 寒氣 또한 커져서 오는 뺀 �i寫이다 �. 밥하
는 것으로 비유할 때 太陰病이 충분히 뜸을 들이지

않은 것이라면 �, 少陰病은 밥솥자체를 불에 올려놓지

도 못하는 것이다 小陽의 짧함이 심하여 뿜에 머무

르면서 전혀 停짧아 되지 않고 �. 더불어 大陽의 寒氣

가 커서 위로 쌓여 올라오는 것이다 �. 牌의 交遇기능

이 완전히 쩍인 것과 같다 �. 때문에 下利해水하고 �,

口 中不和 �. 口뼈하게 된다 �.

〈來醫홉世保元〉 에서는 ..少陰病뺀鴻업中之빠 �i엉

也 少陰病빠 �i짧 冷氣這溫氣之 �i빠 �i앓 �1�1�1�" 라고 하였다 �. ‘뽑 �.
는 빼뼈가 나타나는 부위이고冷氣這溫氣之뻐 �i앓

�.

는 少陰病 뺀 �i짧의 기전이다 �. 交遇하는 능력이 죽어

버린 것이다

治法은 .健牌降陰.이다�. 띔의 �{훔홉기능과 熱생산기

능을 본질적으로 돕는 작용이 펼요하다는 것이다

表훌病을 종합하면 �, 表病은 居處가 완고하여 발생

한 것이고 훌病은 交遇가 약해져 발생한 것이다 �.

�7�. 少團�A

少陽 �A은 크게 牌윷寒表寒病과 엽受熱훌熱病으로

나누어 진다 �.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훌 �, 寒熱 �,

牌볍이다 �. 少陽 �A 寒證은 牌 �, 表를 뜻하고 熱끊은

몹 �. 꿇를 뜻한다 �. 이를 性命論의 내용과 熾局의 大

小 결정과정 �, 熾뼈論의 내용으로 설영하연 다음과

같다

�1 �) 牌受寒表寒病

牌受寒表寒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�.
해당되는 韓局은 大한 牌局 �, 총괄할 수 있는 증상

은 寒옆 �. 病位는 表이다 �. 大한 職局과 관련이 있기

때문에 性氣인 愁性과 관계가 있다 �k�J�t�-�C�o�' 性이 �i�t 하면

결과적으로 牌가 大응얘지게 된다 �. 性命論에서 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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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하는 것은 交遇이다 �. 따라서 �, 少陽 �A은 交遇가

활발하다 �. 牌풋寒表寒病은 바로 활발한 交遇로 인해

서 발생한다 �.

�(�1�) 少陽홉風 �, 結뼈

愁性이 ..深훨”하게되면 交遇가 활발함을 지나쳐

문제가 오게 된다 �. 交遇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

하였다 �. 시장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연 물건을 팔고

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�,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

게 되연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된다 �. 주변 도로

도 막히게 된다 �. 사람만 많았지 거래는 이루어지기

힘들다 �. 즉 �, 交遇가 너무 활발한 것이 문제가 되는

것이다 �. 交遇가 활발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정

은 나와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�. 交週만 하

려 하고 居處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�. 交遇

가 활발하게 되면 이렇게 질적 �. 양적으로 문제가 오

게 된다 �.
交遇는 원할한 소통이 관건이다 �. 예를 들면 �, 막히

는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지 �, 골목길이 아니

다 �.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길은 모두 소통이 많은 길

이다 �. 交遇가 많은 길이다 �.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

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 일대의 교통흐름은 완

전히 엉망히 된다 少陽 �A이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

에 흐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연 금방 막히는 증상이

나타나게 된다 �.
〈파醫휠世保元〉 에서 少陽傷風끊을 ..少陽A 賢局

陰氣 鳥熱用�I�f�J�f�m 而 牌局陰氣 鳥熱커�1所整 不能下降

連接於뽑局而 �i짧�Z챔間 뺑떠띠浦之病也 �. 此證 �U區者

外쨌 包裡熱而 俠俠上평 �m�. 寒熱往來者 牌局陰氣 썼�;

降未降而 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口苦 �n며乾 目 �8효

耳뿔者 陰氣며 �i뿜첼댐�j 欲降未降故 但寒無熱而 至於耳

豊�m�. 口苦 �P며乾 텀 �8효者 �1�9�1�1 證也 耳훨者 �m證 �m�. 뼈
路滿者 結뼈之漸也 臨滿者 ’협웰也�8때 �j뼈者 �!�f�l 끓也 �.�.·|

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여 맺히는 것을

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�. 寒熱件來는 소통이 되다

안되다 하는 것이다 뽑局의 陰氣카 所隔되었다는

것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 출구가 출구로서 역할을

못한다는 것이고 �. 牌局의 陰氣가 所寶되었다는 것은

大路가 막혀버린 것이다 �. 원인은 두군데 다 있는 것

이다 �.
結뼈은 少陽傷風이 진행되어 발생한다 �. 結뼈은 가

슴에 맺혔다는 뜻이다 �. 맺혔다는 것은 막혔다는 것

이다 �.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

이다 �. 막혔다는 것은 흐름이 끊어져 멈춰버린 것이

다 �. 少陰 �A 흉狂이 갇혀서 답답한 것이라연 �. 少陽 �A

結聊은 막혀서 답답한 것이다 따라서 �. 둘다 熱證이

나타나야 하냐 �, 少陽 �A �*�i�i��힘은 寒證이다 �. 少陰 �A 형

狂은 갇힌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熱꿇이면

서 外熱包훌寒이다�. 少陽 �A 結뼈은 交流가 막혀 정

지된 것이므로 寒證이연서 外寒包憂熱이다 �.

交遇 즉 統通을 원할히 해주기 위해서는 소통이

되는 길을 넓혀주고 동시에 출업을 원할히 해주연

된다 �. 길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출입하는 곳이 잘

못되어 있으면 길은 막히게 마련이다 交遇가 지나

치게 활발하여 정리가 되지 않아 오는 것이므로 交

遇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소동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�.
치법은 表陰降氣이다 �. 表陰은 지나친 교우로 소통되

지 못하고 막힌 것을 뜻한다 �. 降氣는 이곳을 소동시

키는 것이다 �. 交遇 후에 힘處로 들여 보내는 것이

다 �.

�(�2�) �c 陰證

�t 險說은 빠鴻가 主끓이다 �. 여기에는 다시 身寒臨

痛 �f�f�i�t�i 엉와 身熱題痛 �t世 �i썽가 있다 �. 身寒隨痛뺀 �i혈는 소

통이 막혀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다 �. 막혔기 때문

에 寒끓이 있으면서 빠평를 한다 �. 身熱版痛빠 �i없는

交遇가 지나쳐 居處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계속

交週가 일어나기 때문에 熱끓이 있으면서 뺀�j쩔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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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�. �( 束짧옳世保π �X 에서는 ..敗陰內週
�.�.

..陰不下降而

反흙 �t 升..이라 하고 있다 �. 少陰 �A 亡陽證 ..敗陽外遍”

과 상반된다 �. 交遇가 지나쳐서 정리가 안되는 것이

다 �. 四象 �A 변별을 위한 질문 가운데 “일을벌리기는

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편이다”라는것이 表證과

관계된다 �. 뒤죽박죽이 되어 헝클어져 버리는 것이

다 �.
치법은 降陰氣 �f�l�J�/�J 、便이다 �. 소통을 원할히 해주면

서 출구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�.

�2�) 몹受熱훌熱病

몹웃熱훌훌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�.
해당되는 職局은 大한 牌局 �. 총괄할 수 있는 증상

은 熱옆 �. 病位는 훌이다 �. 熱홉을 받는 곳은 몹이다 �.

흉해이 �{足急하게 되면 흉情에 반대되는 氣를 가진

賢氣를 激하게 하고 협氣가 자꾸 짝이게 되어 뽑小

하게 된다 小한 職局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이유는

哀情에 있고 흉情은 빠局에 해당한다 �. 몹受熱훌熱病
의 일차적인 원인은 麻局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 賢

小한 문제도 함께 원인이 된다 �.
大陽의 下降기능에 문제가 오는 것은 볍院의 上升

이 안정치 못해서이다 �. 볍歸의 上升이 안정치 못한

것은 흉情 때문이다 �. 훌情은 事務와 상관성이 있다 �.
性命論에서 事移는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�A�}�.사로움에

얽메어서는 안된다 �. 天時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惠

務이다 �. 따라서나’라는 의식이 약해지기 쉽다 .나.

는 居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�. 事務가 발달하면 항

상 일을 찾아 다니고 의무의식이 있고 맡은 일을 잘

한다 말 그대로 사무적이다

협小하면 뽑이 �* 이 되는 大陽에 기능저하가 온

다 �. 大陽의 下降기능과 四氣 가운데 寒氣생성에 문

제가 온다 �. 법와 大陽의 寒熱 균형이 깨어지고 熱이

우세해 진다 �. 大한 熾局인 牌局의 뿜기능은 항진되

고 小한 뼈局인 뽑局의 大陽기능은 저하된다 볍와

大陽간에 있어서 寒熱의 �i�f 형 �. �1훔훌之力 �, 下降之力

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�. 몹웃熱훌熱病이라 한

것은 大陽의 기능에 문제가 와서 병이 발생한 것이

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寒熱의 균형이 깨져서

몹에서 熱이 우세하기 때문에 몹웃熱훌熱病이라 이

름한 것이다

�(�1�) 뼈뼈흙짧 �. �t홉엠훌病

봅웃熱짧熱病은 哀情이 많急하여 賢小하게 되고

뽑을 本으로 하는 大陽의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것

이다 �. �(東醫옳世保元 � 四端論〉 에 ..牌以納뽑以바

뽑牌者 出納水앓之府 �l車也”이라 하였다 �. 따라서 �, 구체

적으로는 뽑와 大陽이 水뤘 出納의 府�l軍가 되는 것

이다 �. “出納의 府 �l車”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�. 出納

이란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�. 府庫는

공간을 뜻한다 �. 府庫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府庫

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�. 즉 出하여 비워야 納이 있

게 된다 �. 이를 종합하면 뽑 �. 大陽은 水뤘을 받아들

이고 내보내기 위한 공간이며 水뤘이 여기에서 잠시

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 볍는 水웠을 받아 들

여 잠시 보관하연서 �{홍홉시킨 다음 내보내고 �, 大陽

은 小陽을 거쳐 내려온 水웠을 받아 장시 보관하면

서 밖으로 내보낸다 �.�< 下降 �)

�8떼隔熱짧은 上消와 中消에 해당한다 �. �_�t�o 消는 흉情

이 짧하여 엽就의 �t 升�之氣에 문제가 온 것이다 �. 이
를 〈來醫홉世保元〉에서 ..몹局해陽�H�I 而 不快足

於頭面며破則 成土消病”라하였다 �R�i�t�i 局의 기운이 激

하여 멀리 퍼지지 맺히게 되어 법에 정체된다 �. 따라
서 �. 볍局에서 그 상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中

消는 흉情이 激하여 땀깜빼하여 大陽에까지 문제가

온 것이다 �. 이를 〈東짧뚫世保元〉에서 ..大陽局해陽

�J�:�.�1�I�. 而 不快足於볍局則 成中消病”라 하였다 �. 뽑小하

여 협을 �4으로 하는 大陽에까지 문제가 온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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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性命論 �. 四端論 �, 쳤�H�E論 �, 톰훌 �8암論율 통해서 본 四象 �A 病論의 접근 �-

鐵 �8땀論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뿜와 大陽은 寒熱 �,

升降 �, 水뤘 出納을 조절하는 服에 해당한다 �.�1�. 消와

中消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.해陽’이라는용어가 보인

다 �. 東武 선생은 〈東醫壽世保元〉에서 ..淸陽”을�.�.^s

心靜‘댄則 陽氣 �t 귀� 웰 �j펌而 充足於頭面四破也 此 元

氣也 淸陽也 �. 勞ι、 �t휠思則 陽氣下隔 重漫而 행熱於頭

面四股也 此 火氣也 흉陽也
�n

라 하여 情氣가 激하지

않고 안정되어 寒熱의 升降이 원할이 이루어지는 것

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情氣가 激하여 勞心뚫

思하게 되면 寒熱의 升降이 이루어지지 않고 熱上寒

下하게 되어 重�i월한 熱이 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元

氣가 병적인 火氣로 바뀌어 버리게 됨을 설명하고

있다 〈東醫뚫世保π〉 에서는 이렇게 消漫병을 설

명하고 있기 때문에 治病에 있어서도 .‘寬關其心不

효 뺑 �I�J 몇心 寬關�H�I�J 所欲必援 �i홉陽上達”을 중요시

여기고 있다 �.
이것은 〈東醫훔世保元� 太陽 �A 內姬小陽病論〉 에

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�. “少陽 �A 大陽 出水뤘

陰寒之氣 不足則 뽑中 納水웠 陽熱之氣 必、盛也”

�1�:�. 消 �. 中消 �, 下消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

볼수있다 �.
�t 消에서의 熱證은 뽑局에서 頭面며股로 상승하여

퍼지지 못한 淸陽이 원인이 된다 �. 따라서 �, 上짧에

重獨한 火氣가 있어 大漫引값하고 뼈中煩操하게 된

다 �.
中消에서의 熱證은 大陽局에서 몹局으로 상승하지

못한 補陽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�, 中魚 �( 中 �t 뚫 �. 中
下魚 �) 에 펄홉한 火氣가 있어 消뤘향 �M�. 欲食 �f흠常 不

生 �J�I�l�L 肉하게 된다 �.
下消에서의 熱證은 大陽局에서 아에 상승하지 못

하고 울결되어 있는 해陽이 원인이 된다 �. 따라서 �,

下魚에 �i�l�l�! 홉한 火氣가 있어 �M�\水不多 �I�J 、便多而 �i뭘하

게 된다 �.

이것을 종합하면 억울된 ↑좁氣로인해 寒熱 升降의

維的인 순환이 깨어지면서 생리적인 熱氣가 병적인

火氣로 바뀌어 나타나며 �, 重潤한 火氣가 어디에 있

는냐에 따라 病證이 나뉘어 진다 �.
이것을 춧불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�.
춧불을 그냥 두연 심 아래부위에서 차가운 공기를

빨아들여 타 들어가고 춧불 위에서는 뜨거운 열기가

생성된다 �.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생기고 아래에는

차가운 공기가 생겨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이 생성

된다 �. 하지만 춧불위에 상자를 덮어 두연 춧불의 열

기로 인해서 공기는 계속 데워지고 데워진 공기는

덮고 있는 상자로 인해서 멀리 퍼지지 못한다 �. 더불

어 아래 차가운 공기의 유입이 힘들어지고 상자로

덮혀 있는 공간의 공기는 흐름이 없이 데워지기만

한다 결과적으로 춧붙은 약해지게 된다 �. 예사람이
춧불에 갓을 씌울 때 위를 막지 않고 뚫어 놓은 이

치도 이와 같다 �. 消場病은 바로 자신이 만든 熱氣가

순환되지 못하고 병적으로 重獨한 火氣가 바뀌므로

서 발생되는 것이다 �.

�8�. 太樓�A

太陰 �A은 크게 뽑就受寒表寒病과 �!�J�f 웃熱훌熱病으

로나누어 진다 �.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훌 �, 寒

熱 �, 몹院 �.�!�J�f 이다 �. 太陰 �A 寒證은 뿜脫 �. 表를 뭇하고

熱證은 �!�J�f�. 훌를 뜻한다 이를 性命論의 내용와 鐵局

의 大小결정과정 �. �K훌 �g땀論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다음

과같다 �.

�1 �) 뿜脫受寒表寒病論

볍院웃寒表寒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

다 �.
해당되는 職局은 小한 쩨局 �, 총괄할 수 있는 증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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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寒證 �. 病位는 表이다 �. 小한 職局과 관련이 있기

때문에 情氣인 聚↑춤과일차적인 관계가 있다 �. 樂情
이 짧하연 반대되는 氣를 가지고 있는 빠가 짝여 작

아지고 빠에 本을 두고 있는 볍院의 기능이 약해지

게 된다 �.

樂情이 �f足急하게 되면 찢↑함에반대되는 氣를 가진

빠氣를 敵하게 하고 뻐氣가 자주 짝이게 되어 師 �I�J 、

하게 된다 �. 빠 �I�J 、하게 되연 빠을 本을 두고 있는 볍

院의 기능이 약하게 된다 �. 樂備은 居處가 激해서 오

는 것이다나’가 激해지연 事務는 당연히 등한시

되어진다 �.
뽑와 大陽은 寒熱 �. 꺼-降 �. 水뤘 出納과 관계가 있

다 �. 반연에 볍院 �. �I�J 、陽은 操演 �( 寒熱 �) �. 績束 �, 氣浪 �O�f�'

吸과 관계가 있다 �O�f�' 吸은 聚散작용이다 �. 따라서 �, 呼

散之氣 �. 吸聚之氣라 한다 �. 휩院에서는 볍에서 만들

어진 熱氣에서 輕 �i춤한 溫氣를 밖으로 퍼뜨리는 작용

을 한다 溫氣와 �i京氣의 本은 水뤘이 아니고 氣浪이

다 �B훌 �W�I�t論에서 설영하였듯이 氣浪은 水뤘에서 변화

된 형태이다 �.
뽑院의 �O�f�' 散之氣가 불리하면 溫氣를 모아서 바깥

으로 펼칠 수가 없게 된다 �. 溫氣가 바깥으로 고루

퍼지지 못하여 表에서 寒證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

기에는 정도가 있다 溫氣가 잘퍼지지 못하는 첫단

계와 퍼지지 못한 溫氣가 식어서 �i뭘이 되는 과정이

다 �. 太陰 �A 볍院웃寒表寒病 처방구성약물가운데 宣

通 �, 治 �i뭘하는 약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�. 더불

어 �i젊熱의 ↑훈을갖는 약물이 거의 없는 것도 같은

이유이다 �. 그래서 氣波은 進退가 관건이라고 �<�* 홈용

옹훌世保元 � 太陽 �A 內觸小陽病論〉 에 나온다 �. �< 東醫

홉世保元 � 太陰 �A 볍 �I�I�J�t 웃寒表寒病論〉 에 �"勞ι、 �� ‘댄�l

之餘 볍院흉弱 表局虛강풍不勝寒而 外被寒켜�l所圍 正

쩨相爭之形勢 �'�?�t 勝 �1�:�: 弱 �"라 하여 �. �t함氣 �(勞心뚫낸 �) 로

인하여 볍就의 呼散之氣가 약하여 바깥의 寒氣를 이

기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�O�f�' 散之氣가 바

깥으로 펼쳐지면서 퓨出하게 된다 �. 無삐�:일 때 사용

하는 麻黃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�.

寒옆의 대표적인 또다른 증상은 뻐없이다 �. 太陰 �A

이 뼈 �i寫 �i�>�t 는 것은 少陰 �A�. 少腦 �A과 또 다르다 �. 뿜

院의 �t 꺼�之氣가 부족하여 몹의 熱氣에서 輕 �j춤한 기

운이 溫氣로 올라가서 퍼지지 못하고 그대로 小陽으

로 내려가게 된다 小陽에서는 뽑에서 한번 걸러진

것을 받아야 하는데 �, 그렇지 못하고 熱氣를 그대로

받게 되는 것이다 �. 이 혼탁한 水꿇之氣 때문에 小陽

부위인 體部에서 가씌 많이 차게 된다 �. 太陰鋼
場이나 調뿜升淸楊에 있는 乾票 �. 훌 �o仁은 바로 社

�i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淸獨을 분별하는 작용

을 하는 것이다 �. 溫熱이 구분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

주는 것이다 �.

�2�) 府受熱훌훌熱病

�J�J�t 受熱짧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�.
해당되는 職局은 大한 府局 �, 총괄할 수 있는 증상

은 熱證 �, 病位는 짧이다 �. 大한 職局과 관련이 있기

때문에 性氣인 황性과 관계가 있다 �. 황性이 注하면

결과적으로 맑이 大하여진다 �. 件命論에서 �R에 해당

하는 것은 黨與이다 �. 따라서 �'�I�.
�"
훌與의 결속력이 크다 �.

�J�J�t 윷熱짧熱病은 바로 결속력이 큰 많與로 인해서 발

생한다 �.
黨與의 결속력이 크기 때문에 小陽에서 吸聚한 波

이 돌지 못하고 정체하게 된다 �. 波은 순환을 거쳐

小使으로 배설되어야 한다 �. 이것은 �J�J�t 小한 太 ���g�j�A 은

完實無病이 .小便�B�l 多.인 것으로 알 수 있다 �. 빠局에

서 결속력이 크기 때문에 浪이 뭉쳐서 熱이 나타나

게 된다 �. 뭉친 浪은 �i월의 속성을 띄기 쉽다 �. 따라서 �,

딴受熱훌熱病에서 熱은 少陽 �A 볍웃熱훌熱病에서의

熱과는 그 本이 다르다 �. 펄熱의 속성이 많다 �. 따라

�- �2�6�8 �-



�- ↑효命論 �, 四端論..充옳.흩 �M�f論을 통해서 본 四象 �A 病꿇의 접곤 �-

서 �, 府受熱훌熱病 처방구성약물가운데 治�i뭘하는 약

물이 많으면서도 淸熱하는 약물이 많지 않은 것이

다 �.
�J�J�f 局의 결속력이 강하여 뭉쳐 있기 때문에 熱證이

나타난다고 하였다 �. 좁은 곳에 빽빽히 모여 있는 형

국과도 같다 �. 府受熱훌熱病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

하나인 便秘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�. 몹에서
내려온 水뤘이 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小陽에 묶

여 있는 것이다 �. 便秘라 하더라도 少陰 �A�. 少陽 �A이
그 기전이 다르도 使秘가 있는 부위도 다르다 �. 따라

서 �, 치료도 다르고 이루어 지는 것이다 �.
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

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�. 사람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�.
黨與를 선호하는 것이다 �. 少陽 �A이 일을 우선한다

연 �. 太陰 �A은 모임을 우선한다 �. 가령 �, 少陽 �A은 공부

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다연 �. 太陰 �A은 모였으니까

모임의 결속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한다 �. 이것은
때象�A 변별 질문사항에서 “동아리나 모임에 빠지지

않고 자주 나가십니까 �?�" 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�. 太陰
�A은 룹性이 발달하고 짧與에 능한 사람이다 가까

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�.
더불어 黨與를 구성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.長’을하

는 사람도 많다 �. 자기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을 좋아

효�}는 것이다 �. 이러한 속성이 그대로 便秘나 熱옆의

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�.

�v�. 결 론

지금까지 東醫뚫世保元 ↑훈命論四端論 橫充論 �R훌

�I�D�I�f 論을 통해서 少陰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 �A의 病옆을 살

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�.

�1�. 東醫壽世保 �:�r�c 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

이해하였다 �. 이것은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 정

신과 이것을 의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대

로 반영되고 있다 �.
�2�. 戰局의 大小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性

情의 편차이다 �. 그리고 이것은 四象�A 별로

독특한 性情의 경향성을 갖게 하고 이후에 생

리적 �. 병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�.
더불어 �. 며象 �A 변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

를 주는 근거가 된다 �.

�3�. 職服論을 살펴본 결과 �, 인체에 寒熱溫 �i京 �. 까降
緣束 四氣의 작용에 구분이 있음을 알았다 �.
少陰 �A과 少陽 �A은 水뤘�寒熱�升降� 뽑 �大

陽과 관련이 있고 �, 太陰 �A은 氣浪 � 操펄 � 援

束 � 볍院 � 小腦과 관련이 있었다 �.
�4�. 며象 �A별로 나타나는 病證은 件情과 밀접한

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이것으로 훌愁哀聚 性

情이 곧 病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

있었다 �.

정확한 논증을 통해 性情과 病證의 일관성을 밝혀

보고 싶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�. 향후에는

四象�A 변별을 위한 體켈氣象 �. 容統詞氣의 특정과

性情과의 상관성을 주제로 삼아 연구해보고자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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